
생명의     말씀

“세례를 받으시니 무엇이 좋으십니까?” “글쎄요. 크게 달

라진 것은 없는데 주일마다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것

이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어요. 그리고 내가 기대고 기도할 

대상이 생겼다는 것이 놀랍고요.” “보통 사람들은 미사가 

딱딱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미사 때 강론은 재미있으세요?” 

“미사 때 신부님께서 하시는 강론 말씀이 매번 같은 이야기

에요. 마치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 말씀 같아요.” “재미

는 없으시겠네요?” “아니요. 결론이 뻔한 그 말씀이 좋아요. 

매번 같은 말씀인데도 들을 때마다 그게 이상하게 좋고 마

음이 끌려요. 아마 이런 것이 믿음의 은총이겠죠.”

지난달 세상을 떠난 가야금의 명인 황병기 프란치스코 

선생님과 나눈 대화였습니다. 황 선생님 부부가 세례를 받

고 난 후 부인 한말숙 헬레나 여사가 말했다고 합니다.

“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, 죽음 후에 대해 너무 모른

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‘믿어보자, 

따라오라’고 해요. 우린 지금도 참 사랑하거든요. 저승이 있

다면 죽은 후에도 만나자 싶어서 세례까지 받게 됐네요.” 

사람에게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일까요? 아마도 희망이 

없는 삶일 것입니다.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

잃지 않는다면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.

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

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. 거기에서 예수님의 

모습이 갑자기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으로 변하였고, 그 영광

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. 십자

가의 길을 앞에 두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신 것

입니다. 제자들이 경험한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

모습을 앞당겨 체험한 것이었습니다. 제자들이 본 것은 천국

의 모습이었고, 부활의 모습이었습니다. 따라서 세상 어떠한 

고통과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. 또한 주님

의 거룩한 변모는 우리가 닮아야 할 신앙의 과제입니다. 겉

과 얼굴만 바뀌는 것이 변모가 아니고, 속과 마음이 바뀌어

야 합니다. 우리도 세상 질서를 버리고, 신앙의 질서 속에서 

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. 그리스도인은 매일 변화의 길을 

걸어야 합니다. 사실 주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최고의 진

리가 담겨져 있습니다.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, 죽음 없

이는 생명도 없고,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. 

오늘 복음은 모든 진실하고 값진 행복은 그 이전에 먼저 

십자가의 고통과 자기를 버리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

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수 

없습니다. 내 삶의 자리, 내가 머무는 곳이 바로 예수님께

서 오르셨던 높은 산이 되어야 하고, 내 모습이 눈부시게 

빛이 나야 합니다. 물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. 그래도 우

리는 비록 좁고 험한 길이지만 부활의 순간까지 주님께 나

가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. 주님과 바꿀만한 가치는 

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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